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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, 남극에 1,740km 길 내다
극지연, 대한민국 독자적인 남극내륙 육상루트 K루트 개척…“세계 7번째”

□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는 남극대륙에서 총 길이 1,740km의 K루트를 

개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.

□ 극지연구소 K루트 (코리안루트) 탐사대는 남극 현지시각 12월 19일 13시 

목표지점인 돔C 지역 프랑스-이탈리아 콘코르디아 기지에 도착했다. 지난 

11월 13일 장보고과학기지를 출발한지 37일 만이다.

□ 탐사대가 장보고과학기지로부터 콘코르디아 기지까지 개척한 육상루트는 

1,310km로, 빙저호**를 탐사하기 위해 추가 확보한 430km를 더하면 총 길이 

1,740km에 달한다. 

  * 빙저호는 수백~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 아래에 존재하는 호수로, 오랜 기간 외부와 

차단된 채 독특한 진화과정을 겪어 과학적 탐구가치가 높은 대상으로 알려져 있음

□ 돔C 지역은 최고 (最古) 100만 년 전의 빙하가 존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. 

이번 K루트 개척으로 우리나라는 남극내륙에 새로운 기지를 세우기 위한 

기틀을 마련했으며, 심부빙하 탐사, 천문관측 등 남극내륙 기반의 연구들도 

가능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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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남극대륙은 평균 해발고도가 2,0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륙이다. 

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진입하려면 가파른 경사지를 지나야 하는데, 빙하와 

크레바스가 가로막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다. 이런 이유로 이전까지 

전 세계에서 남극 내륙 진출로를 확보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했다.

□ 남극내륙에서 기지를 운영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

연구장비와 보급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육상루트의 확보가 필수적이다. 

운송량 제한 때문에, 항공루트로는 한계가 있다.

□ K루트 탐사대는 코로나 19 검사 후 콘코르디아 기지 대원들을 만나고 

시설을 견학했다. 3시간의 기지 방문을 마치고 귀환길에 나선 탐사대는 

빙저호 탐사지역에서 추가 탐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말 장보고기지로 

복귀할 예정이다.

□ 극지연구소 미답지연구단은 해양수산부 연구과제 ‘남극내륙연구를 위한 

진출루트 개척과 탐사기술 개발’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7년부터 K루트 

탐사를 시작했으며, 2022-2023 시즌에도 추가 육상루트 개척을 이어갈 

계획이다.

□ 강성호 극지연구소장은 “이번 K루트 개척으로 남극연구의 범위를 크게 

확장하고 남극연구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”며, 

“국내 학교와 연구기관, 산업계가 K루트를 통해 남극에 진출하고 더 

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.”고 전했다.

붙임1. K루트 1,740km 경로

붙임2. K루트 탐사대 활동 사진



- 3 -

붙임1  K루트 1,740km 경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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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K루트 탐사대 활동 사진

K루트 탐사대, 콘코르디아 기지 도착

K루트 선단. 설상차 9대, 캐러반 2세트, 유류탱크썰매 5대, 장비컨테이너썰매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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